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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학습민첩성, 자기주도학습역량,

스마트미디어 활용 역량, 그리고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성은모**․이성혜***

초 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성이 속도와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대

학에서의 학습자들은 변화하는 지식과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학습하는 학습민첩성이 요구되며 이

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미디어를 활용한 자기주도학습역량이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인은 대학에서 학습자들의 핵심성과 변인중의 하나인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

을 주고받는지 그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학습민첩성. 자

기주도학습역량, 그리고 스마트미디어활용역량이 학업성취도와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구조적으

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V: ICCS 2016’를 위해 수행한 연구자료 중 4년제 대학생 623명의 자료를 구조방정식 검증을 통해 변

인들의 상호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은 자기주도학습역량과 스마트미디

어활용역량에 있어 직접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자기주도학습역량과 스마트미디어활용역량은 학업

성취도에 직접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학습민첩성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직

접효과는 없으나, 자기주도학습역량과 스마트미디어활용역량 변인을 매개로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적 관계 변인의 관계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과 

논의,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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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고등교육은 학생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2024년에는 대학 정원 대비 12.4

만명의 입학생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ICT, 로

봇, 및 빅데이터 등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증가하게 되면서 고등교육에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고급인력 양성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

는 상황이다(교육부, 2019; 성은모, 2018).

이와 관련하여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인재를 양성

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교육부(2019)는 2019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대학교육의 비전으

로써 ‘대학의 자율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제안하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교육과 

연구에서의 혁신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교육 혁신을 도모하는 교육정책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

인재의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증가되면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사

회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대응하는 역량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류혜현, 오헌석, 2016; 성은모, 진성희, 2019; World 

Economic Forum, 2016). 

이러한 미래사회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중의 하나가 ‘학습민첩성(learning 

agility)’이다. 학습민첩성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변화하는 지식과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를 적시에 학습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의미한다(성은모, 진성희, 김혜경, 2016; 

성은모, 진성희, 2019; Lombardo & Eichinger, 2000). 학습민첩성은 끊임없는 변화에 

적응해야하는 기업조직의 인적자원개발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지만, 최근에서는 

교육적 맥락에서 사회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교육 측면에서 대학생들의 학습민

첩성 구인을 규명하고, 이를 측정하려는 측정도구 개발, 그리고 관련 구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관계(예, 대학생활적응, 진로준비행동, 학업성취도 등)를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편, 학습민첩성과 더불어 미래사회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의 핵심역

량 중에서 학습을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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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능력과 학습에 주도권을 가지고 지속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주도학습역량

의 중요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김현우, 강선영, 2018; 

변호승, 송연옥, 2016; 성은모, 2017, 2018; 임정훈, 2016; Bellanca & Brandt, 2010; 

Leem & Sung, 2019;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2009; Sung, 2017; World 

Economic Forum, 2016). 최근, 대학교육에서 스마트미디어 활용 능력과 자기주도학습

역량은 플립러닝과 SNS 기반 교수학습, 그리고 이러닝과 원격교육 등의 교육에 있어 

학습자의 핵심역량으로 간주되면서 학습자가 수동적이고 일방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능동적으로 습득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김상홍, 임정훈, 2013; 성은모, 

2017, 2018; 임정훈, 김미화, 2020; 정찬길, 배을규, 박상오, 2018; 허선영, 조영환, 2020; 

Al-Samarraie, Shamsuddin & Alzahrani, 2019; Foldnes, 2016; Sung 2017).

미래의 4차이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학교육측면에서 학습민첩성과 관련

된 자기주도학습역량과 스마트미디어활용능력은 대학교육에서 기대하는 핵심 성과 중

의 하나인 학업성취도와 연결 지어 생각해야 한다. 결국, 대학교육에서 갖추어야 하

고 기대하는 능력과 역량, 즉 학습민첩성과 자기주도학습역량, 스마트미디어 활용 역

량은 학습의 성과지표 중의 하나인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그 의미에 

대해서 되짚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성과라 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중에서 학업성취도는 교육에 따른 학습결과 지표로서 독립변인들(학습민첩성과 

자기주도학습역량, 스마트미디어 활용 역량)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교육적 시

사점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연구결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에서 

학습자의 학습민첩성, 스마트미디어 활용 역량, 자기주도학습역량, 그리고 학업성취도

와의 상호영향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각 변인들의 영향관계

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성이 속도와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래인재

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민첩하게 학습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스마트미디어 활용과 자기

주도학습역량, 그리고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본다면, 대학교육에서 학

습민첩성이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미래인재에게 중요한 역량임을 확인하게 

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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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대학교육에서 학습민첩성 개념의 접근 방향

학습민첩성(learning agility)은 기업교육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온 

개념이다. 미국의 창의적 리더십센터(Center for Creative Leadership)에서 기업의 임원

들 중에서 성공한 임원과 실패한 임원의 차이특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학습민첩성’이

라는 특성을 규명하게 되었다.(임창현 외, 2017; DeMeuse et al, 2010; Lombardo & 

Eichinger, 2000). 기업 임원들 중에서 성공적인 임원의 특성은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과 사고방식을 학습함으로써 새로운 과제 환경에 적응하여 

나간 반면, 중도에 실패한 임원들은 새로운 과제와 요구 앞에서도 기존의 성공경험에 

의존한 사고와 행동방식을 고집함으로써 새로운 과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였다는 사

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류혜연, 오헌석, 2016; Lombardo & Eichinger, 1989; McCall & 

Lombardo, 1983).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성공한 임원들의 성공을 예측하는 요

인으로써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능력(ability to learn from experience)’에 즉 ‘학습민

첩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Lombardo와 Eichinger(2000)는 개인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잠재력이 높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높은 학습자로서 높은 잠재력(high potentials as high learners)’이라

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학습민첩성을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자 하는 의

지와 능력을 기반으로 학습한 것을 빠르고 유연하게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라고 정의하였다. 학습민첩성은 도전적인 경험으로부터 얼마나 빠르게 학습하고 이

를 통해 생각과 행동을 얼마나 유연하게 바꾸어 대응할 수 있느냐(Swisher, 2013)에 

관한 개념을 의미한다. 학습민첩성 관련 선행연구들에 대한 메타연구를 실시한 결과

에서도 리더의 학습민첩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Meuse, 2017).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육에서 학습민첩성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된 연구는 초기단계

에 있다. 더욱 복잡해지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와 시장환경 속에서 기업은 생존과 

경쟁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변화하는 상황에 민첩하게 학습하여 대응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학에서도 사회와 기업의 요구를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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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즉, ‘민첩한 학습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에게 ‘학습민첩성’을 함양시킬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때 학습민첩성을 기업에서는 조직과 개인의 성

과와 연결 지어 접근했다면, 대학교육에서는 성과중심이 아니라 교육적 맥락을 고려

하여 개인의 학습능력과 성장잠재력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대학교육에서 

학습민첩성을 발달 결과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 과정의 관점으로 접

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관점에서 성은모 외(2013)는 학습민첩성을 미래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

량 관점에서 접근하여 재개념화 하였다. 그들은 학습민첩성을 ‘변화하는 상황에 민감

하게 반응하여 지적호기심을 바탕으로 새롭게 접하는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 신속하게 

학습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구성하는 요인으로 ‘변화수용성’, ‘지적호기심’ 그리

고 ‘학습주도성’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은모와 진성희(2019)는 대학생들의 학습민

첩성에 대한 수준을 역량의 관점에서 측정하는데 있어 주관적 응답 결과에 대한 해석

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민첩성을 예측할 수 있는 행동지표에 대한 행동특

성을 수준별로 분석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2. 학습민첩성과 자기주도학습역량, 스마트미디어활용역량, 그리고 학업

성취도의 관계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생중심의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비전을 가지

고 대학교육에서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잘 가

르치는 대학’으로서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은 학생들의 학습과정 또는 

학습경험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성은모, 2017). 이때 

학습과정 또는 학습경험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주체는 바로 학습자 자신이며, 학습자

가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하는 자기주도학습은 핵심역량으로 간주되고 있다.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자기주도학습역량에 대해 성은모와 최효선(2016)은 ‘학습을 

수행하는 학습자의 내재적 특성(심리적․동기적 특성)을 기반으로 효율적․효과적으

로 학습을 수행하여 우수한 학습성과를 창출하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역량 요인을 ‘전략적 학습기술’, ‘학습가치․신념’, ‘학습몰입’, 

그리고 ‘탐구적 학습전략’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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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학습역량은 학습민첩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설명

하고 있다. 자기주도학습역량은 학습을 수행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모두 포함한 전

략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민첩성은 변화하는 상황에서 학습을 수행하려는 의

지로써 개인의 내재적 특성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효선(2019)은 자기주도학습과 

유사한 개념인 학업도전1)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학습민첩성이 학업도전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성은모(2018)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이 자기

주도학습과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Amato와 Molokhia(2016)도 학

습민첩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성찰의 경험과정을 통해 이루

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대학교육에서 학습과정 및 학습경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전략 중의 하나

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인 스마트미디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대학에서 

스마트미디어의 교육적 활용은 강의실에 이루어지는 보편적 학습을 벗어나 강의실 밖

의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 확산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

계를 넘어서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적시에 가능한 학습과정과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성은모, 2017; 임정훈, 2011). 

최근 대학교육에서 교육방법의 혁신으로써 플립러닝이나 SNS를 활용한 온라인-오프

라인 연계 학습방법 등은 스마트미디어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

다. 이때 스마트미디어의 교육적 활용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과

제에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필요한 학습자료를 적시에 민첩하게 학습할 수 있도

록 학습민첩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습자들의 자기주도학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성은모, 2018). 또한 대학교육에서 스마트미디어 활용 교육

은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와도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보고

되고 있다(배지혜, 2014; 성은모, 2018; 임정훈, 성은모, 2015; 정남숙, 2017; Nyiri, 

2002; Sandberg, Maris & Geus, 2011). 대학교육에서 스마트미디어의 활용은 민첩하

게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매개역할을 하며,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자기주

도학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영향

1) 학업도전은 학습자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학습에 참여하고 체계적인 학습계획을 세우고 새

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차원학습, 반성적, 통합적 학습 등 다양한 

학습활동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의미한다(배상훈, 강민수, 홍지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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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충족시

키기 위한 학습민첩성, 자기주도학습역량, 그리고 스마트미디어 활용 역량은 학습 경

험의 질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학습 성과인 학업성취도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학습자들의 역량요인 즉, 학습민첩성이 자기주도학습역량과 스마트

미디어 활용 역량과의 관계 속에서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설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구조변인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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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우리나라 16개 시도에 분포된 대학생 1,000명이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소년 역량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V’ 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전국단위 수준에서 

2018년 5월∼7월에 걸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

자료를 선별적으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

여 목표표본 1,000명을 선정 후 계열별(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학, 예체능)로 

변형비례배분으로 할당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학생은 2년제, 3년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2∼3년제 대학생의 자료를 제외하

고 4년제 대학생 623명의 설문자료를 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

은 20.88세(SD=2.20)이었고, 성별로는 남학생 335명(53.8%), 여학생 288명(46.2%)이

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89명(14.3%), 2학년 211명(33.9%), 3학년 183(29.4%), 4학년 

140명(22.5%)이었고, 계열별로는 인문계열 78명(12.5%), 사회계열 120명(19.3%), 교육

계열 65(10.4%), 공학계열 122(19.6%), 자연계열 87명(14.0%), 의학계열 66명(10.6%), 

예체능계열 85명(13.6%)이었다.

3.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습민첩성, 자기주도학습역량, 스마트미디어활용역량, 그

리고 학업성취도 및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관련된 연구도구가 활용되었다.

학습민첩성 도구는 성은모, 백혜정, 진성희(2014)이 개발한 7문항을 사용하였다. 학

습민첩성은 환경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특성과 관련된 ‘변화 변화수용력(2문항)’, 새

로운 경험을 선호하는 성향과 관련된 ‘지적호기심(2문항)’, 그리고 학습을 스스로하려는 

성향과 관련된 ‘학습주도성(3문항)’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Cronbach α

는 .728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역량 검사도구는 성은모와 최효선(2016)이 개발한 대학생용 자기주도

학습문항(Self-Directed Learning Competency Questionnaire: SDLCQ) 33문항을 활용

하였다. 자기주도학습문항은 우수한 학업성취 수준을 보이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특성



대학생의 학습민첩성, 자기주도학습역량, 스마트미디어 활용 역량, 그리고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분석
  

- 175 -

으로써 학습에 대한 신념, 가치, 그리고 목적과 관련된  ‘학습가치시스템(11문항)’, 복

습, 노트정리, 과제 관리 등과 관련된 ‘학습기술(11문항), 수업 중 모르는 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모르는 내용을 끝까지 파헤쳐 확인하고 이해하는 일련의 학습활동들과 

관련된 ‘학습전략(8문항)’, 그리고 시간관리, 수업시간 앞자리 확보, 공부시간 확보 등

과 관련된 ‘학습수행관리(3문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Cronbach α는 .904로 

나타났다.

스마트미디어활용역량 검사도구는 성은모(2014)가 개발한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스

마트미디어 활용 역량은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긍정적 신념과 관련된 ‘긍정적 태도(2문

항)’, 스마트 미디어의 다양한 앱, 도구 등의 기능 활용 능력과 관련된 ‘앱 및 도구활

용능력(8문항)’, 그리고 스마트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창조하는 능력과 

관련된 ‘정보활용 및 학습능력(5문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Cronbach α는 

.920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검사도구는 4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다=4∼매우 그렇지 

않다=1)로 개발되었다.

학업성취도는 설문에 응답하기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평균 학점을 기술하게 하였다. 

4.5점 만점을 기준으로 작성하게 하였으며, 4.3만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4.5

점으로 환산하여 분석에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성별, 지역, 학년, 계열별 정보 등으로 구성되었다.

4.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대학생의 학습민첩성, 자기주도학습역량, 스마트미디어 활용 역량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적

용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각 변인들의 검사도구(학습민첩성, 자기주도학습역량, 스마

트미디어 활용 역량)에 대한 신뢰도 검증 및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구조

방정식 검증을 통해 연구가설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절대적합지수인 

카이자승 검증(p >.05)과 CFI(.09이상), TLI(.09이상), SRMR(0.08이하), RMSEA(0.08이하) 

값(Hu & Bentler, 1998)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학습민첩성이 학업성취도

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효과분해를 하였다. 효과분해에 따라 총 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구조모형에서 최종 내생변인인 학업성취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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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량에 대한 정보(SMC value)를 제시하였다. 이 결과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 부트스트랩 분석(bootstrapping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AMOS 

18.0과 SPSS 18.0을 활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구조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분석

대학생의 학습민첩성, 자기주도학습역량, 스마트미디어 활용 역량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구조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구조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분석결과 (N=623)

주요변인 측정변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학습 민첩성

①변화수용성 1

②지적호기심 .21** 1

③학습주도성 .33** .30** 1

자기주도

학습역량

④전략적 학습기술 .27** .01 .34** 1

⑤학습가치․신념 .20** .23** .31** .42** 1

⑥학습몰입 .30** .16** .34** .66** .51** 1

⑦탐구적 학습전략 .15** .21** .31** .41** .40** .47* 1

스마트 

미디어 

활용역량

⑧앱 및 도구활용 .17** .31** .10* -.21** .18** -.08 .15* 1

⑨정보활용학습 .22** .25** .10* -.08* .14** -.00 .16* .68* 1

⑩긍정적 태도 .13** .20** .04 -.04 .09* -.04 .07 .47* .34** 1

학업성취도 ⑪학업성취도 .04 -.02 .05 .21** .28** .20** .14* -.01 .01 -.01 1

평균

(표준편차)
2.89
(.55)

3.12
(.55)

2.93
(.53)

2.65
(.49)

3.00
(.40)

2.80(
.45)

2.94
(.45)

3.39
(.47)

3.32
(.47)

3.08
(.66)

3.53
(.47)

표 1에 의하면,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들도 있지만, 유

의미한 변인들은 r = -.21∼.68,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다. 특히, 학습

민첩성의 하위변인인 ‘학습주도성’가 자기주도학습역량과의 의미적 관련성이 높아 이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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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r =.31∼.34 수준에서 적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학생의 학습민첩성 전체 평균은 2.98(SD=.55), 자기주도학습역량 전체평균은 2.85점 

(SD=.45), 스마트미디어활용역량 전체 평균은 3.26점(SD=.39), 그리고 학업성취도 평

균은 3.53(SD=.47)이었다. 

2. 구조변인의 측정모형 및 구조관계모형 적합도 분석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민첩성, 자기주도학습역량, 스마트미디어활용

역량의 관계분석은 측정모형분석과 구조적 관계분석모형 적합도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1) 구조변인의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 분석은 연구가설모형에 포함된 구조변인들이 적절하게 측정되었는지 확인

하기 위한 것이며, 구조변인의 측정모형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구조변인의 측정모형에 있어 학습민첩성의 요인 부하량 추정치인 

표준화계수는 .454∼652, 자기주도학습역량은 .537∼.864, 그리고 스마트미디어활용역

량은 .539∼.837로 나타났으며, 구조변인 모두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구조적 관계분석을 위한 구조변인의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변인 구조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학습민첩성

변화수용성 .786 .492**

지적호기심 .721 .454**

학습주도성 1.000 .652**

자기주도학습역량

전략적 학습기술 .962 .764**

학습가치․신념 .624 .592**

학습몰입 1.000 .864**

탐구적 학습전략 .632 .537**

스마트미디어활용역량

앱 및 도구활용 1.000 .539**

정보활용학습 1.584 .753**

긍정적 태도 1.779 .837**

**: p<.01

표 2

구조변인의 측정모형 분석결과  (N=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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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변인의 구조적 관계모형의 적합도 분석

측정모형 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연구가설모형에 포함된 구조변인들

의 구조적 관계모형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설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결과

H1 학습민첩성 → 자기주도학습역량 .798 .716** 채택

H2 학습민첩성 → 스마트미디어활용역량 .321 .356** 채택

H3 학습민첩성 → 학업성취도 .033 .022 기각

H4 자기주도학습역량 → 학업성취도 .366 .302** 채택

H5 스마트미디어활용역량 → 학업성취도 .426 .285** 채택

**: p<.01

표 3

구조적 관계모형 분석결과 (N=623)

표 3에 의하면, 학습민첩성이 자기주도학습역량에 미치는 설명력(표준화계수)(H1) 

=.716이고 스마트미디어활용역량에 미치는 설명력(H2)=.356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설명력(H3)=.022로 p>.05로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1과 H2는 채택되었고 H3은 기각되었다. 또

한 자기주도학습역량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설명력(H4)=.302로 p<.01 수준에서 유의

미하였으며, 스마트미디어활용역량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설명력(H5)=.285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4와 H5는 채택되었다. 

이와 같이 채택된 연구가설모형의 구조적 관계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

조모형의 적합도의 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적합지수  GFI CFI TLI SRMR RMSEA

결과치 40.236, (p=.020) .989 .991 .979 .023 .033

표 4

구조적 관계 모형의 적합도 (N =623)

표 4에 의하면, =40.236,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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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값이 제안모델의 검증 조건을 위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한

다(배병렬, 2005; 2007). 이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GFI=.989(.90이상), 

CFI=.991(.90이상), TLI=.979(0.90이상), SRMR=.023(0.8 이하), 그리고 RMSEA=.033 

(0.8 이하)로 나타났다. 

이상의 모형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제안된 연구가설모형에 따른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구조모형의 경로에 대한 효과분석

이 연구가설모형에서 제시한 학습민첩성이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있어 학습민첩성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효과분해(effect decomposition)를 

실시하였다. 효과분해는 간접효과뿐만 아니라 주요 변인들의 면밀한 영향의 인과관계의 

정도를 총효과(total effect), 직접효과(direct effect), 간접효과(indirect effect) 등으로 구

분하여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부트스트랩 분석 (bootstrapping 

analysis)(배병렬, 2009; 성은모, 김균희, 2013; Arbuckley, 2007)을 통하여 분해된 효

과의 유의성 검증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또한 연구모형의 타

당성과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구조모형에서 최종 내생변인인 학업성취도의 설

명량에 대한 정보(SMC value)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표 6

구조모형의 경로에 대한 효과분해 결과 (N=623)

경  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학습민첩성 → 자기주도학습역량 .798 .716** - - .798 .716**

학습민첩성 → 스마트미디어활용역량 .321 .356** - - .321 .356**

학습민첩성 → 학업성취도 - - .429 .328** 429 .318**

자기주도학습역량 → 학업성취도 .366 .302** - - .366 .302**

스마트미디어활용역량 → 학업성취도 .426 .285** - - .426 .28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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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습민첩성이 학업성취도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즉 간접효과를 살펴보

면, 간접효과(표준화계수)=.328,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

민첩성은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자기주도학습역량과 스

마트미디어활용역량 등의 변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연구모형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최종모형에서 내생변인인 

학업성취도의 설명량에 대한 정보(SMC value)를 분석한 결과, SMC=0.10, p<.01.로 

나타났다. 즉, 내생변인인 학업성취도에 따른 외생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10%에서 유

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대학생의 학습민첩성, 자기주도학습역량, 스마트미디어 활용 

역량, 그리고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구조적 관계모형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구조변인들의 최종 구조적 관계 모형2)

2) 최종모형 선택에 있어 연구가설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최종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모형을 비교분석

하였다. 이 때 두 모형은 잠재모형 및 관측변수가 동일한 내포관계(nested relation)에 있으므로 모형 간 

상대적 우위를 비교하기 위해 카이스퀘어() 차이검증 값과 간결적합지수(AIC)를 비교분석하였다(배병

렬, 2009). 그 결과, 기본모형의 =44.428, p<.05이고, 경쟁모형의  =40.236, p<.05로 나타나, 두 모

형의 카이스퀘어 값이 △=4.192로 나타나 기본모형의 값이 경쟁모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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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 4차 산업혁명 시

대에 요구되는 학습자들의 역량요인 즉, 학습민첩성, 자기주도학습역량, 그리고 스마

트미디어 활용역량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그 결과, 대학생의 학습민첩성, 자기주도학습역량, 그리고 스마트미디어활용역량은 학

업성취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보다 심층적인 해석이 요구되는 몇 가지 사항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해석과 논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학습민첩성→자기주

도학습역량→학업성취도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학습민첩성이 높은 학습자들은 새로운 

기능을 배우고 변화를 주도적으로 촉진하는 학습능력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정홍인, 성

세릴리아, 2018; 성은모, 2018; Eichinger, Lombardo & Capretta, 2010)과 자기주도학습

역량 높은 학습자들은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들(권선혜, 허소현, 양용칠, 2015; 

성은모, 최효선, 2016; 이민영, 배을규, 장민영, 2013; Zimmerman & Schunk, 2011)

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해될 수 있다. 즉, 학업민첩성은 자기주도학습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주도학습역량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경로는 학습민첩성→스마트미

디어활용역량→학업성취도로 확인되었다. 학습민첩성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정보를 학습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미디어활용역량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결과(성은모, 2017)와 스마트미디어 활용 역량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결과(배지혜, 임규연, 2013; 성은모, 2014, 2015, 2018; 임정훈, 김상홍, 2013; 

정남숙, 2017; Nyiri, 2002; Oulasvirta, Wahlstrom & Ericsson, 2011; Sung & Mayer, 

2013)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즉, 학습민첩성이 스마트미디어 활용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결과에서 흥미롭게 눈여겨 볼 연구결과는 학습민첩성이 학업성

한 간결적합지수(AIC)에서 기본모형 AIC=126.428이고 경쟁모형 AIC=124.236으로 △AIC=2.192로 확인되어 

기본모형의 값이 경쟁모형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카이스퀘어 값과 간결적합지수 값이 작을수록 

우수한 모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경쟁모형이 기본모형보다 더 우수한 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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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도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주도학습역량과 스마트미디어활용역량

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학습민첩성의 기본가설은 학업

성취도에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정적영향관계에 있다는 것이었다. 학습민첩성이 기

업맥락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습민첩성은 기업의 임원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의 성과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이효선, 2019; 배을규, 박

상오, 2018; Lombardo & Eichinger, 2000; Meuse, 2017). 하지만, 이 연구결과에서는 

학습민첩성이 대학생들의 학습성과인 학업성취도에 직접효과가 없이 자기주도학습역

량과 스마트미디어활용역량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아

마도 학습민첩성이 특징적 속성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는데, 학습민첩성이 새로운 변

화에 적응하고 대응하려는 태도와 실천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학업성취도라는 성

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행동적 특성의 역량 즉,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하는 행동적 특성 또는 스마트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학습자간 

의견을 공유하는 학습행동의 특성과 연계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는 급변하는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학습하는 

능력보다는 오히려 정해진 전공과목에 대한 지식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학습성

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이혜정, 성은모, 2011) 전공에서의 학업성취도가 아

니라 일반적 삶의 자기계발에서 이루어지는 보편적 학습에 대한 학습성과였다면 영향

관계가 달리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기업맥락에서도 학습민첩성 

변인이 자기주도학습역량이나 스마트미디어활용역량과 같이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수 있는 매개변인이 있을 경우, 그 효과성이 더욱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은 없는지

를 추후 연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하여 추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에 대한 몇 가지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학생의 학습민첩성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는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아니라 자기주도학습역량과 스마트미디어활용역량 등의 변인들에 따라 매개효

과 또는 조절효과 변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또는 자기주도학습역량과 스마트

미디어활용역량 등을 바탕으로 학습민첩성의 변인 자체가 매개변인 및 조절변인으로 

작동하여 학업성취도에 정적관계(+)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교육 맥

락에서 김찬규와 이찬(2018)은 직업상담사의 무형식학습이 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민첩성 변인이 매개효과를 보인다고 밝힌바 있고, 한종민 (2018)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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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도 기업 리더-구성원 교환관계와 구성원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학습민첩성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한바 있다. 이는 학습민첩성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

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인의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학습민첩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단계이고, 특히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가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학습민첩성 변인의 특성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선행연

구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맥락에서 학습민첩성에 대한 연구가 보다 다양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하는 사회에서 학습자들의 학습민첩성은 자기주

도학습역량과 스마트미디어 활용 역량에 긍정적 영향관계를 가짐으로써 궁극적인 학

습성과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라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변인들의 영향관계에 있어 역방향 인과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학습민첩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역량이 높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자기주

도학습역량이 높기 때문에 학습민첩성이 높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각 

변인들에 대한 역인과관계를 고려한 변인들의 영향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학습민첩성 변인은 학습성과와 관련 있는 학습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작

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대학교육 맥락에서 학습민첩

성 변인이 학습자의 학습과정과 학습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학습과제의 성격

에 따라 달리 접근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육에서 학습민첩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주도학습역

량과 스마트미디어활용학습역량과 같은 매개변인들을 병렬적으로 활용하여 촉진시킨

다면 보다 유능한 미래인재를 양성시킬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교육

에서 학습민첩성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미래인재의 중요한 역량요인이라면, 대학생

들의 학습민첩성이 대학교육의 과정과 결과변인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살펴

보고, 교육측면에서 학습민첩성이라는 미래인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

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민첩성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측

정도구의 개발과 이것이 미래인재를 선발하고 이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자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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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n learner’s 
learning agility, self-directed learning, and smart media 
literacy on academic achievement in higher education*

Sung, Eunmo**․Lee, Sunghy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er’s 

learning agility, self-directed learning, and smart media literacy on academic 

achievement in higher education. To address this goal, 623 samples of university 

student’s data, learning agility, self-directed learning, smart media literacy, and 

academic achievement, were collected from ‘A Study on Korean Youth Competency 

Measurement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V: ICCS 2016’,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s a result, learner’s learning agility in relation 

to their self-directed learning can be positively related to academic achievement. 

Learner’s learning agility in relation to smart media literacy could also be  

positively related to academic achievement. However, our results suggest that 

learning agility is not related to academic achievement in terms of a direct 

relationship, but can be characterized as a more indirect relationship by the way 

it mediates self-directed learning and smart media literacy.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s were further suggestions on ways  

to improve leaners competency in higher education.

Key Words: 4th industrial revolution, learning agility, self-directed learning, 

smart media,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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